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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양 성부 성자 성령(찬6/새2장)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안성회 집사   2부/백영만 장로   3부/배진용 집사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편곡 김재훈)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랴 11:1-17.............................All together 다같이

  말씀 Message............................................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16) 스가랴 강해 재난 분석학 

4부: 우미쉘 찬양 집회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찬442/새569장)

  헌금 특송(2,3부) Offering Song.................................................... Pastor Michelle Woo 우미쉘 목사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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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of is in the Pudding

먹어봐야 맛을 안다

뜨거웠던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과 찬양 소리로 가득했던 교회학교 VBS와 감동이 어우러졌던 소망

부 VBS. 열정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경험한 BYM과 CIM 청소년들의 수련

회. 아이들과 청년들, 장년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한 아웃리치의 발걸음까지. 베델인으로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경험하

며, 그 은혜의 현장에 함께한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

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를 간 뒤 늘 그랬듯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간 사이, 당시 제

가 다니던 교회는 새 성전을 완공했고 제대를 한 후 돌아온 교회는 이상

하게도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사역들은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더 아름다운 장소와 구성진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왜 주눅이 들었는지. 마치 내가 없어서 교

회가 더 잘되는 것 같은 어리석고 미성숙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

침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팀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부탁에 한 번 

발걸음을 옮긴 것이 2년이나 모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과 지체들의 권유로 다시 모교회로 돌아간 후 그때만 누릴 수 있

는 대학부 시절은 너무나 아쉽게도 빨리 끝나 버렸습니다. 한 주, 또 한 

주의 예배와 수련회, 아웃리치, 우리만의 행사와 추억들. 친구 교회의 예

배를 도와준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한 아쉬움

이 남는 대학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죠. ‘지

금 내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경험하자! 그리고 누리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주일예배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셀목장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기대하십니까? 

베델제자훈련의 소중한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헵시바 일천 운동의 주인

공으로, 새생명축제에 VIP를 작정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번 은혜는 이번으로 끝이 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맛있고 건강해지는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맛있겠다고 하면서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은 모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먹어봐야 맛을 압니

다. 그 깊고 진한 맛을 함께 경험하는 모든 베델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Passionate summer ministry activities are coming to an end. Our church 
school’s VBS programs were filled with cute children’s happy laughters and 
praises. Hope ministry’s heart moving VBS, BYM and CIM’s retreats made 
youths experience the passionate community. There were footsteps of out-
reach by children and young adults to adults who traveled the world to spread 
the gospel. As Bethel members, it was truly precious and thankful opportunity 
for us to experience and to be in that place of grace through these ministries. 

There was a time when I realized just how precious these God given op-
portunities, which come at precise moments, could be.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moved on to college group at church and continued to wor-
ship and serve as I always did. While I was in military service, the church 
completed building a new sanctuary. When I returned from the military 
service, the church felt strange and uncomfortable. Ministries I cherished 
were filled with new people and ran smoothly. I don’t know why, but I felt 
intimidated by the well-orchestrated worship in the new beautiful sanctu-
ary. I was caught up by my immature thought that the church was doing 
better without me. Just then, a friend asked me to serve in a praise team 
at his church. That led me to leave my home church for 2 years. 

Through encouragements from pastor and home church members, I returned 
to my home church to rejoin the college ministry. I could only enjoy for re-
maining college years. Regretfully, it was pretty short. There were weekly 
worships, retreats, outreach, memories and events that were exclusively for 
the group. It was worthwhile helping out a friend’s church. However, as I spent 
time at my home church’s college ministry, I was left with deep regret for 
missing out during my absence there. I learned one lesson, “Don’t let go of 
the opportunity of grace that is given to you! Experience it! Enjoy it!”

What opportunity of grace is given to you currently? Are you enjoying the 
grace of Lord’s Day worship? Do you expect to have fulness of grace that 
comes from the cell community? Are you taking the opportunity of Bethel 
Discipleship Training? Are you taking a lead in Hepsibah 1000 and praying 
for your designated VIP for New Life Celebration? 

Blessing of grace for me and our community is always refreshing. In an-
other words, a blessing of grace ends with a given opportunity. God has 
laid out a table with the most delicious and healthy meal for us now. We 
may say we are happy, thankful, and will enjoy the meal. However, you 
will never know the taste unless you actually eat the meal. I physically 
need to sit, lift my spoon to eat in order to know the taste. I hope that 
all Bethel members will experience this deep flavorful taste of His grace.  

조태헌 목사 / Rev. Tae Heon Jo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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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절에 레바논, 바산, 그리고 요단은 모두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지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쓰러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1-3절)

2.	하나님이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4절)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4-7a)

3.	8절 말씀을 해석하여 내 말로 써봅시다. 하나님이 지목한 제거의 대상 '세 목자'는 누구일까요?

4.	본문에서 상징적인 물건으로 진정한 목자의 역할을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7절, 참고/ 겔 37:15-28)

5.	품삯을 요구하는 목자는 더 이상 목자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품삯은 얼마이며, 그 품삯이 상징하는 

	 의미를 찾아봅시다.(12-13절, 참고/출 21:32, 마 27:3-10)

6.	 15-17절에 '어리석은 목자'와 달리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깨어진 연합을 복구하고 회복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요 10:10-11, 요 1:11, 마 21:42)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재난 분석학
(슥 11:1-17)

스가랴 강해

(16)

<적용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찬442/새56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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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시바 일천은 새벽 제단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새벽예배를 건너뛰며 드리던 우리 셀을 향해 건

너 뛰지말고 매주 만나자는 주님의 Love call이

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옷 미리 챙겨놓고, 일찍 자고 5

시에 교회에서 만나자는 믿음 목장 김 목사님의 

지시대로 자다 깨기를 반복하며 교회로 향했습

니다. 새벽 여명을 헤치며 환히 불 밝혀진 본당

에 들어서니 두 팔 벌리신 주님과 낯 익은 목장 

식구들이 반겨줍니다. 두어 번을 모여서 연습하

면서 익숙해진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찬양시

간에 모두의 목소리를 합해 부른 복음송이 귀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해 기도 하시고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

인 듯 선교지를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

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직 주

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결단으로 헵시바 일천을 

참여하면서 외칩니다. '헵시바 일천!!!'

하선희 권사(믿음 목장)

새벽 5시, 과연 몇분이나 오실까? 연습했던 때

만큼은 오실까? 기대 반 염려 반으로 헵시바에 

갔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들 즐겁

고 밝은 얼굴로, 함께 하는 기쁨으로 모여 준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율동하며 '살아 계

신 주'를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참된 소

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찬양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보아도 즐거운 추억을 상기합니다. 함께 한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하나 됨

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

간이었습니다. 다른 목장들도 찬양 후 받은 은혜

의 기쁨으로 계속 나오시면서 이제는 1,000명

의 성도들로 성전이 채워져 선교지를 향해 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

니다. Go 헵시바 일천.

이소영 권사(사랑 목장)

헵시바 새벽 목장 별 찬양 시간에 우리 가족이 함

께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한글로 된 찬양을 부르니 더욱

더 감사했습니다. 분명 아이들에게 꽤 어려운 한

글 가사인데도 목장 식구들이 힘차게 불러 주시

니 곧 잘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것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영

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에 임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렴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아이들이 찬양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저희 부부의 눈에서 눈

물이 흘렀습니다. 헵시바 당일에 모든 목장 식구

가 한 시간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헵시바 일천을 통하

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자인 집사(소망 목장)

라구나 우즈를 중심으로 한 화평 목장은 박목사

님이 섬기시고 베델교회의 산 역사 되시는 장로

님, 권사님들이 주축이 되는 노년이 아름다운 목

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은 우

리를 인터넷 예배로 길들이며, 다른 곳의 10년 

같은 무게로 육체의 노쇠함 뿐 아니라 영적 침

체까지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끊고 다시 

현장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목장 찬양 모임에도 몇 분이나 오실까 기도

하며 마음 졸였는데 많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

여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

나 감사했는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

어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한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심에 감

사드립니다. 무디어지고 나태해진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자 '헵시바 일천' 예배로 인도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

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

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삼대가 함께 올려드린 은혜로운 찬양 가사는 우

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화평 목장의 모

든 분이, 아니 베델교회 교인 모두가 '헵시바 일

천'의 주역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김명선 권사(화평 목장)

주가 일 하시네
헵시바 기도회 목장별 찬양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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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제게 예

삶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태후 목사님

을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을 들으며,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도우시는 모

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주님이 나에게 주

신 재능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

다. 매일 진행하는 캠프 후 저녁 시간에 진행했

던 나눔 시간이 가장 은혜로왔습니다. 피곤한 몸

을 뒤로 한 채 한 명씩 돌아가며 하루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고, 각자의 나눔을 통해 주님께

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

마 되지 않은 저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

고 필라델피아 선교팀이 머문 일주일 동안 주님

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 정

말 감사했습니다. 계획했던 것대로 진행되지 않

았던 것들과, 계획에 없던 일들을 행해주신 것들 

모두 주님의 일하심 덕에 선교팀 모두에게 은혜

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 준 형제(예삶채플 청1)

필리를 다녀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번 선교

를 통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고백해 보려고 합

니다. 선교를 신청하기 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는 하나님을 떠나 제 능력으로 살던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

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운전하다가 셀목

자가 선교팀 팀장이 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일

과 사역 팀장 모임을 통해서 알게된 선교팀장님

의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갑자기 떠올라 나도 선

교나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1분 만에 결정했

습니다. 지금은 그 1분의 결정이 즉흥적이고 가벼

운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일상의 바쁨 속에서 선교

를 준비하는 두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 준

비로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쏟게 되자 가벼

운 마음으로 선교를 결정한 그 1분의 시간을 후회

하는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과 열심히 계획했던 일들이 선교지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선교팀 팀

원중 한 명은 아픈 몸을 이끌고 선교하러 왔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아픔과 나

약함을 고백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저희의 선교는 저희의 약함을 통해 하

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한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베델 예삶에 처음으로 배정된 셀모임에

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상태니, 

기도는 시키지 말아달라 했던 제가 셀원들과 같

이 예배를 드리기보다 본당 왼쪽 가장 뒤쪽 기둥 

옆에 숨어 예배를 드렸던 제가  필라델피아 선교

의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을 마음껏 느끼게 하셨습니다.이렇게 간증을 통

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기회 주

신 저희 필라델피아 선교팀의 모든분께 감사하다

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

의 강함 되심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현욱 형제(예삶채플 청3)

미국 최대 우범 지역 중 한 곳인 North Philly - 곰팡이가 가득한 낡은 집에는 너댓 명
의 아이들이 한방을 씁니다. 가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서로를 거칠게 대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서로에게 고운 말을 쓴다는 것은 어색하기만 한 곳입니다. 오랜 구조적 불평
등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의 삶도, 복음이라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신 
이태후 목사님은 20년째 그곳에 사시며 매년 한 달간 여름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펼쳐
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속에서 미용사의 꿈도, 농구선수의 꿈도, 과학자의 꿈도 소중히 
키워 이뤄갈 수 있음도 믿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의 온라인 선교를 포함하여 예삶이 North Philly의 아이들을 품고 사랑을 나눈 것이 올
해로 5년째입니다. 올해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직접 모아주신 15명의 청년이 일주일 동안 나
이대별로 나누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성경 공부와 크래프트를 하고, 준비해 간 활동을 통해 아
이들과 함께 웃고 물장구를 치며 뛰노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날이 거듭할수
록 아이들이 "One way Jesus"를 외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배
려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입가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함께 드린 예배
를 통해 우리와는 너무 다른 것만 같았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
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름 선교 특집  ④  필라델피아

ONE WAY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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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BYM 여름 수련회는 Big Bear 근처의 아

름다운 수양관에서 80여 명의 중등부와 40여 

명의 고등부, 총 1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헌

신한 21명의 교사, 그리고 5명의 목회자가 모두 

하나되어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수련회들은 차분하게 시작하고 마지막 날

이 될수록 뜨거워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첫날부

터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며 뜨겁게 나아가는 은

혜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그리스도 보혈

의 복음,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 다음 세대 전도

에 대한 도전,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등을 주제로 6번의 설

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

을 줄 뿐 아니라 저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

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수련회의 감격을 오

래 간직하겠습니다. 

정수아 자매(교사)

When I first came to the retreat, I had a 

heavy heart. Some of my family members 

are non-believers of Christ, and I was 

too scared to spread the gospel because 

I was worried how they would react to it. 

Through prayer and 

the sermons, howev-

er, I realized that I had 

found the confidence to 

tell my family the word 

of God. In one of the 

sermons, 'The Power 

of Prayer', Pastor An-

drew preached that 

prayer could help me 

to gain courage and 

wisdom from God. 

He also pointed out 

that social media could 

damage my relationship 

with God. During the bus 

ride back home, I felt con-

victed to spread the good 

news to my loved ones to 

alleviate their burdens through the love of 

Christ. I pray that my friends and family 

learn the word of Christ, and later spread 

it to their loved ones too! 

Miel Jang(6학년)

'아버지'라는 단어는 항상 저에게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저 자신이 실망스러운 존재이고 혼

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가 많았습니다. Overflow 수련회 중 찬양을 드

리며,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고 눈물을 멈

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히 그리 크신지요! 썩어가고 허물어져 가는 요

즘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

이 유난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압

니다. 이러한 순간

들 속에 있을 때 우

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

랑과 선하심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han Lee(8학년)

One of the most memorable components of 

the retreat that I experienced was meeting 

with the small group teachers. My small 

group teacher made that little amount of 

time such a comfortable place to be in. 

Whatever we could relate to 

in the sermon,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me to be 

afraid of sharing it to her 

and my group. I also believe 

that during the praise and 

prayers, God was able to come 

into my heart. Before the re-

treat, I had been skipping ma-

jority of my QT days procrasti-

nating, always telling myself, 

"I don't have time right now." 

But after the retreat, I felt convicted to lis-

ten to God more often and have been try-

ing to make time for God instead of wait-

ing. This summer retreat had a big impact 

on me and I'm really glad that I attended. 

Danielle Ku(6학년)

There was one thing stood out to me the 

most during this retreat, and that was 

the Blood of Christ. God used this oppor-

tunity to remind me of the most obvious 

fact yet the fact that we forget about the 

most. We thank our pastors and retreat 

leaders for their sacrifice for making 

this retreat happen, but how often do we 

thank our Lord for His sacrifice which was 

much greater than just executing retreat? 

Through worship, sermon, and prayer the 

only constant was the Blood of Christ. We 

need to be in a constant state of gratitude 

for Jesu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Caleb Jang(11학년)

“Overflow” - 내 잔이 넘치나이다
BYM 여름 수련회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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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헵시바 일천/목장: 서동민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h)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얀),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9월)Ⅰ	 8/27:	 ①부-이명환	 ②부-송석원	 ③부-이강오	 ④부-최도아
		  9/3:	 ①부-이석희	 ②부-박재영	 ③부-송용훈	 ④부-최제영
		  9/10:	 ①부-이승호	 ②부-이상태	 ③부-이완희	 ④부-허태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8,9월)Ⅰ	 8/26: 유형석(3330)       9/2: 김호경       9/9: 문성범       9/16: 박관규

강단꽃(8,9월)Ⅰ  8/20: 안예진, 윤주원, 최하자   8/27: 김지원, 이삼열   9/3: 김인권   9/10: 권세실리아, 진혜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진석(가정의학과),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전상돈(한의과), 간호사-주경아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길 원하십니까? 주
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한 Return & Rebuild가 필요
하십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2023년 베델
제자훈련으로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양육반>은 교
회의 검증된 평신도 리더와 함께 16주 동안 교제하며 신
앙의 기초를 다지는 2단계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자반
>은 KM 목회자와 함께 30주 동안 신앙의 토대를 이루
는 신학과 더불어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3단
계 과정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바이블 클럽>
은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며 매일 확인하고 나누
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은혜와 간
증으로 가득한 베델제자훈련에 꼭 등록하셔서 신앙의 여
정의 전환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8월 13일(주일)-8월 27일(주일)
▶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나 교회 홈페이지
▶ 양육/제자반 오리엔테이션: 9월 2일(토) 
	 오전 7:30(양육반)/ 오전 8:30(제자반), 유년부실
▶ 제자훈련 기간: 양육반,바이블클럽 9월 5일부터 16주
			             제자반 9월 5일부터 30주
▶ 문의: 진정훈 집사(양육/제자반) (714)318-2183 
           최호석 집사(바이블클럽) (949)236-0042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
었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
해 훈련에 참여하셨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
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라
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훈련을 통해 준비해야 합
니다. 복음은 간결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
을 먼저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도폭발 훈련이 도
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도폭발 훈련은 혼자서 진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훈련은 혼자서 수행해야 하
는 경우가 많지만, 전도 폭발훈련은 세 명이 한 팀을 이
루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훈련자, 준 훈련
자, 그리고 훈련생으로 팀을 구성하며, 처음 훈련에 참여
하는 분들도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망
에 관한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
습니까? 이번 59차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그 대답을 찾
으실 수 있습니다.

▶ 훈련 일정: 9월 5일-12월 12일(13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나 교회 홈페이지
▶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사역광고베델제자훈련
모집

59차 전도 폭발
훈련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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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생명축제: VIP 작정의 날, 리본하세요(D-21) 오늘은 9월 10일에 있을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작정의 날입니다. VIP 작정 카드를 작정하셔서 출입 
구에 준비되어 있는 VIP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VIP 
분들께 한글/영어로 매일 전도용 편지를 리본으로 보내 드립니다. 
*오픈셀 초대: 셀별로 VIP를 초대해 셀식구들과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 특별새벽기도 일시: 9월 5일(화)-8일(금) 새벽 5시 30분, 9일(토) 오전 6시

◆ 드릴 선데이! 비전있게 파킹하세요! 다음주 주일(27일)은 새생명 축제를 준
비하며 본교회 파킹랏을 비우는 'Drill Sunday'로 지킵니다. 비전 주차장에 차
량을 주차하시는 분에 한해 당일 무료커피 쿠폰을 나누어 드립니다.(삽지 참고)

◆ 베델수요예배 주성필 목사의 '2+2: 심볼리즘과 룻기' 시리즈 세번째 시간으
로 드려집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베델제자훈련 모집 가을학기 베델 양육반, 제자반, 바이블클럽, BAM 훈련생
을 모집합니다. 본당 앞에 설치된 부스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세요(7면 참고) 

◆ 59차 전도폭발 모집 전도폭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7면 참고)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셀모임 신청 하반기 셀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셀모임에 참여하지 못하
셨던 분들을 위해 셀모임 신청을 받습니다. 베델의 셀모임에 함께 하시기 원
하시는 분은 예배 후 본당 입구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신임셀목자 교육 말씀으로 셀식구들과 은혜를 경험하며 담임목사님
과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문의: 9월 2일-23일 매주 토요일(4주간) 오후 2-4시,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MIT 대학 모집 9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본당 앞 부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 통기타, 제자반, 노래교실, 한글서예, 한국화, 서양화, 뜨개질반, 셀폰활용법, 
       노년에 해 보는 신앙 점검 등
문의: 오세영 장로 (949)892-9929

◆ 교회학교 졸업식 교회학교 각부서 졸업식이 8월 27일(주일) 각부서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새부서에서의 예배는 9월 첫째 주일부터입니다.

◆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다
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K-1 섬김/문의: 3부 예배 TA(중고등학생 봉사자),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소망부 토요학교 섬김/문의: 9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B+B 가정회복 세미나 가을학기 Beyond the Blue는 홀로되신 분들과 자 
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Child care 제공)
일시/장소: 9월 1일(금)-12월 1일(금) 오후 6시-9시 (13주간), 조이채플
접수/문의: 본당 앞 부스나 교회 홈페이지, 이승호 집사 (714)510-1364

◆ AWANA 가을 학기 등록 성경암송을 통해 구원에 확신과 재미있는 게임
을 통해 팀웍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기간: 9월 8일- 11월 17일(11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등록 기간/방법: 8월 13일-8월 26일 (K-5학년 100명 선착순), 교회 홈페이지
문의: 이준호 집사 (909)859-5233, awana@bkc.org

◆ 선교지 도네이션 모집 선교지를 위해 8월 27일까지 본당 앞에 설치된 부
스에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품목: Tablet(Laptop, Ipad), Sunglass, Backpacks(가방)
문의: 박성규 집사 (714)423-8607

◆ 단기선교 단기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멕시코 일일 선교 날짜/문의: 9월 23일(토), 이길수 장로 (714)328-3350
- 멕시코 과달라하라 기간/문의: 10월 12일(목)-15일(주일), 정현근 장로 (949)310-1098
- T국 기간/문의: 10월 22일(주일)-31일(화),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교역자 동정 서동민 목사께서 8월 20일(주일)부로 KM 목장 담당으로 부
임하여 섬기십니다. 

◆ 기도해 주세요 베트남 단기선교가 8월 20일(주일)-27일(주일)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예삶 이정수 형제와 윤소원 자매의 결혼식이 8월 19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주정부 집사님(주성필 목사의 부친/ 주혜성 사모의 시부)께서 8월 16일(수)에,
-	故 김승무 집사님(김정희 권사의 남편)께서 8월 18일(금)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ie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August 20, 2023Bethel Church

<Song in Response: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Disaster Analysis Studies
(Zech 11:1-17) 

Zechariah Series

(16)

Apply to Life1.	 In verses 1-3, we can say that Lebanon, Bashan, and Jordan are all names that collectively refer to 
	 Israel.  What does it mean by ‘lush thicket’ is ruined?  (v. 1-3)

2.	 What is the reason why God said “Shepherd the flock marked for slaughter”?  (v. 4-7a)

3.	 Explain verse 8 in your own words.  Who do you think are ‘the three shepherds’ that God targeted 
	 to be removed?  

4.	 In today’s verses what is the symbolic object that expressed the role of a true shepherd?  
	 (v. 7, Ref: Eze 37:15-28)

5.	 It can be said that a shepherd who asks for paying of wages no longer wishes to be a shepherd.  
	 How much are the wages, and explain what the wages represent.  (v. 12-13, Ref: Gen 21:32, 
	 Matt 27:3-10)

6.	 Verses 15-17 says that, unlike ‘a foolish shepherd’, only Jesus is the true shepherd. How will Jesus 
	 restore and recover our broken unity?  In what way does this give us a preview of the ‘peace-maker’?  
	 (Ref: John 10:10-11, John 1:11, Matt 21:42)

Apply to Life


